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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4. 10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6. 4. 10.(금) 회의 종료 후

‘호우 피해’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
- 지난해 여름 경기‧경남‧경북‧전남 호우 발생…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 대상 -

 지난해 여름 경기‧경남‧경북‧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

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.

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10일 ‘2026년 제1차 전체회의’를 

열고 지난해 7~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

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.

 경기 가평군‧포천시, 경남 산청군‧합천군‧진주시‧의령군‧하동군‧함양군, 경북 

청도군, 전남 나주시‧담양군‧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

이며,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

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.

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“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

다행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

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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